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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 변화는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며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할 경우 인류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IPCC, 2023).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 ~ 2025)」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 부문

의 13가지 리스크 항목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온열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의 증가

와 더불어, 기후 변동성과 국제적 교류 증가로 인한 매개

체 감염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환경 변화

로 인한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가 대기질 악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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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질병 부담 또한 예상되고 

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후변

화 관련 기상 현상은 크게 기온 상승, 폭염, 기온변동폭 

등의 기온 변화, 대기질 변화, 그리고 기상 재해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인 폭염과 기온 상승으로 인

한 열 스트레스는 열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온열질환, 
신장 손상 등 급성 병리학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Meade et al., 2020). 또한, 기후 변화는 대기 오염 문제를 

증폭시키고 꽃가루 시즌의 기간과 강도에 영향을 미쳐 호

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D’Amato et al., 2014). 최근에는 홍수, 산불, 가뭄 등 기

상 재해가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Palinkas and Wong, 
2020). 

이처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Ministry Concerned,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과 관

련된 연구 현황을 국내 보고서 및 연구 위주로 살펴보고,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2. 기후변화의 건강 부문 리스크 관련 연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 ~
2025)」에서 제시된 건강 부문의 리스크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Ministry Concerned, 2020). 또한, 연구 결과를 

기후변화 요인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리스크 항목을 

‘폭염과 기온 상승’, ‘대기오염’, ‘기온변동폭 증가’, ‘기상

재해’ 총 4개의 기후변화 요인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

구에서 재구성한 건강 부문 리스크의 목록은 Table 1과 

같다. 
각 리스크 항목에 대한 연구 자료는 2022년 질병관리

청에서 발간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를 중심

으로 정리하였으며(KDCA, 2022), 추가로 국내 연구기관

의 보고서와 구글학술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선행연구 자

료를 수집 및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기간

(historical period) 동안의 결과만 포함하였으며, 미래 기

간의 영향 전망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2.1. 폭염 및 기온 상승 

 폭염은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을 뜻하며, 지역 및 국가

별로 기후와 더위에 대한 적응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준

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온과 습도를 고려

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3℃ 또는 35℃ 이상인 날이 2

Climate factors Health outcome Risk1

Heatwave and rising temperature

Heat-related illness H13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H05

Kidney disease H12

Respiratory system/Allergic disease H10

Mental health H11

Infectious disease H01-H03

Air polluti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H04

Respiratory system/Allergic disease H08

Mental health H09

Increasing temperature variability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H06

Weather disasters Mental health H07
1Risk number in the 3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Table 1. List of health risks due to climate change based on the 3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reconstruc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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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폭염과 같은 극한 기

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온 또한 장기간에 걸쳐 상

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MA, 2020). 지난 109년간

(1912 ~ 2020)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0년당 0.2℃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30년(1991 ~ 2020) 연평균 기온

은 20세기 초에 비하여 1.4℃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MA, 2020).
본 연구에서는 폭염과 기온 상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총 14개의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중 3개 문헌에

서 온열질환, 4개 문헌에서 심뇌혈관계 질환, 3개 문헌에

서 신장질환, 5개 문헌에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4개 

문헌에서 정신건강, 3개 문헌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Table 2).

2.1.1. 온열질환(H13)

온열질환은 주로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부

종 등으로 정의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집계된 온열질환 입원환자 수는 연평균 1,487명, 온열질환

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평균 6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KDCA, 2022).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의 초과 응급

실 방문자수는 연평균 654.5명, 초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62.2명으로 추산되었다. Lim (2019)의 연구에서는 일 평

균기온과 서울 지역에서의 온열질환으로 발생 위험 간 연

관성을 추정한 결과, 입원은 25℃ 이상에서, 외래는 28℃ 

이상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응급실 입원은 기온 상

Health outcome Impact assessment References

Heat-related illness

- Reported hospitalization and mortality and excess hospitalization and mortality (KDCA, 2022)

- Morbidity risk by hospitalization, outpatient, emergency room visit (Lim, 2019)

- Vulnerability factors (Hong et al., 2017)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 Excess hospitalization and mortality (KDCA, 2022)

- Morbidity and Mortality risks (Hong et al., 2017)

- Mortality risk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Woo et al., 2019)

- Excess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Park et al., 2022)

Kidney disease

- Excess emergency room visit and hospitalization (KDCA, 2022)

- Morbidity risk (Lee et al., 2019)

- Morbidity risk for the acute and chronic kidney disease (Kim et al., 2018)

Respiratory
system/Allergic disease

- Mortality risk for respiratory disease (Woo et al., 2019)

- Hospitalization risk for asthma (Lim et al., 2012)

- Morbidity risk by types of the allergic disease (Chae et al., 2017)

- Hospitalization risk for the atopic dermatitis and rhinitis (Park et al., 2016)

- Hospitalization risk for the allergic disease (Son et al., 2014)

Mental health

- Emergency room visit for the mental illness (Bae et al., 2015)

- Mortality for the suicide (Kim et al., 2019)

- Current research on the mental illness (Chae et al., 2017)

- Mortality for the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Kim, Lim, et al., 2015)

Infectious disease

- Morbidity risk (Hong et al., 2017)

- Excess hospitalization for the infectious disease of the intestines (KDCA, 2022)

- Current research on the insect- and animal-borne infectious diseases (Chae et al., 2017)

Table 2. Summary of research on health risks from heatwave and ris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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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ng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취약성 요인 분석 결

과, 6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

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온열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았다.

2.1.2. 심뇌혈관계 질환(H05)

심뇌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지난 6년간(2014 ~ 2019) 
폭염으로 인한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는 연 평균 278명, 
지난 10년간(2010 ~ 2019) 초과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696.8명으로 추산되었다(KDCA, 2022). Hong et al. 
(2017)의 메타분석 결과, 기온 1℃ 상승 시 심혈관 질환으

로 인한 사망은 5% (95% CI: 2%-8%), 질환 이환율은 2% 
(95% CI: 0.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Woo et al., 2019)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기온 1℃ 

상승 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5% (95% CI: 
3%-6%),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4% (95% CI: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k et al. 
(2022)의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

안 병원 밖 심정지 위험에 대하여 저온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한 반면, 고온이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고 있음

을 보고하였다.

2.1.3. 신장질환(H12)

급성 신장질환과 관련하여 지난 6년간(2014 ~ 2019) 폭
염으로 인한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는 연 평균 244.4명, 
지난 10년간(2010 ~ 2019) 초과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120.5명으로 추산되었다(KDCA, 2022). Lee et al. (2019)
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폭염 역치온도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이상인 경우에 신장질환 이환 위험이 31%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분석대상이 된 연구의 수가 적

고 대상 질환도 신장산통과 신장결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Kim et al. (2018)의 연구

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할수록 급성 신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성 신장질환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2.1.4.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H10)

Woo et al. (2019)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
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기온 1℃ 상승 시 2% (95% 
CI: 1%-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폭염이 아닌 

기간에 비해 폭염인 기간 동안 11% (95% CI: 1%-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m et al. (2012)의 연

구에 따르면, 일교차가 1℃ 증가할 시 호흡기계 질환 중 

천식의 입원 위험이 1.1% (95%CI: 0.1%-2.0%)로 가장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 천식을 제외한 비염, 아토

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과 기온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

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일관된 연구 결과가 확인되

지 않았다(Chae et al., 2017). 예를 들어, Park et al. 
(2016)의 연구에 따르면 폭염에서 서울 지역의 아토피피

부염으로 인한 입원과 외래가 증가하였으나, 비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Son et al. 
(2014)의 연구에 따르면 폭염에서 전국의 알레르기 질환

의 입원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2.1.5. 정신건강(H11)

Bae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0℃ 증가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위험은 8.1%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9)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자살이 발생한 기온 대비 최대 자살이 발생한 기온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은 1.61배(95% CI: 1.46-1.78)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Kim, 
Lim,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사망이 1.04배(95% CI: 1.01-1.07)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온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Chae et al., 2017).

2.1.6. 감염성 질환(H01-H03)

Hong et al. (2017)에 따르면, 현재 기후변화와 감염성 

질환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

며, 메타분석 결과 기온 1℃ 상승 시 감염성 질환으로의 

이환 위험은 1% 상승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감염질환과 관련하여서는, 고온의 기여위험분율은 초과 

입원자수에 대해 1.8% (95% CI: 0.3%-3.1%), 초과 응급실 

방문자 수에 대해 2.1% (95% CI: 0.7%-3.4%)인 것으로 추

정되었으며, 이는 모두 각각의 저온의 기여위험분율(4.9%, 
20.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KDCA, 2022).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

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모기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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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매개 감염병이 포함된다(KDCA, 2022). 그러나, 현재

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곤충·동물 매개 감염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et al., 2017). 

2.2.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이 존재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로는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NO2), 이산화황(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가 있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행정

목적을 위한 대기 환경 기준과 PM10, PM2.5와 O3에 대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실시간 평균농도 기반

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편, 기후 변화는 기온, 바람, 구름양, 강수 등의 변화

를 통해 대기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0). 특히, 기후변화가 대기오염 물질 중 

PM10, PM2.5 및 O3 농도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KDCA, 202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

라의 PM2.5 농도값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

나, 2019년 기준 농도값이 27.5 µg/m3로, OECD 평균 농

도값인 13.9 µg/m3에 비해 대략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3). 또한, 우리나라에서 O3의 연평균 

농도는 2010년 35.8 ppb에서 2019년 45.0 ppb로 점차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DCA, 2022).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증상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단기 노출과 장기 노

출 모두에서 기인한다(KDCA, 2022). 본 연구에서는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총 13개의 문헌을 통해 살

펴보았다. 그 중 5개 문헌에서 심뇌혈관계 질환, 4개 문헌

에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4개 문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Table 3).

2.2.1. 심뇌혈관계 질환(H04)

최근 5년간(2015 ~ 2019) PM2.5 단기 노출으로 인한 전

국 심뇌혈관질환 초과 사망자는 총 3,505명, 초과 입원자수

는 총 52,617명으로 추산되었다(KDCA, 2022). Oh et al. 
(2023)은 6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질환 사망률과 PM2.5 장
기 노출 간의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10 µg/m3 증

가당 HR: 1.17, 95% CI: 1.11-1.24), 이 연관성은 남성, 낮
은 연령,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Kwon et al. 
(2021)에 따르면, 모든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이 SO2, PM10, 
PM2.5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특히 뇌경색에서 이런 경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O3의 단기 영향을 살펴본 Shin 
et al. (2023)의 결과에 따르면, O3의 1 ppb 농도 증가 당 심

뇌혈관계 질환 사망 위험은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Health outcome Impact assessment Reference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 Excess hospitalization and mortality (KDCA, 2022)

- Mortality risk for the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the elderly (Oh et al., 2023)

- Mortality risk for the cerebrovascular disease (Kwon et al., 2021)

- Mortality and morbidity risk for the cardiovascular disease (Shin et al., 2023)

- Current research on the health impact of O3 (Kim et al., 2020)

Respiratory
system/Allergic disease

- Hospitalization risk for the respiratory disease (Ahn et al., 2015)

- Lung function (Lee et al., 2022)

- Medical cost for the allergic rhinitis (Kim et al., 2023)

- Morbidity risk for the atopic dermatitis (Baek et al., 2021)

Mental health

- Suicide risk (Hwang et al., 2022)

- Depressive disorder risk (Kim et al., 2016)

- Depression risk (Hong et al., 2014)

- Emergency room visit for the paint attack (Cho et al., 2015)

Table 3. Summary of research on health risks from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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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이는 특히 80세 이상 인구집단에서(0.08%) 두드러

졌다. 하지만 연평균 농도 등을 활용하여 오존에 대한 장기

간 노출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

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20).

2.2.2.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H08)

Ahn et al. (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각 대기오염농도의 

10 단위 증가 시 전국의 호흡기계 신규입원 발생위험 백분율은 

PM10은 8.11(95% CI:3.96-12.43), SO2는 100.25(95% CI: 
44.95-179.66), O3은 11.99(95% CI: 5.78-18.56)로 나타났다. 특
히,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PM10의 영향이 전체 연령에 비

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22)의 연구 결과에서

는 PM2.5 10 µg/m3 증가 당 1초 폐기능 (FEV1)은 예측치 대비 

1%, 6초 폐기능(FEV6)은 예측치 대비 0.9%의 폐기능 감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23)의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

기성 비염의 의료비용은 PM10, NO2, CO에서 1 표준편차 증가 

당 각각 6.22% (95% CI: 0.0%-12.37%), 11.27% (95% CI: 
6.03%-16.50%), 11.05% (95% CI: 7.09%-15.01%)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Baek et al. (2021)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으로 인

한 의료방문 위험은 PM10(RR: 1.009; 95% CI: 1.007-1.012), 
O3(1.028; 1.023-1.033) 및 SO2(1.033; 1.030-1.037)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O3는 모든 연령 및 성별 그룹에서 높은 

의료방문 위험의 증가와 연관성을 보였다.

2.2.3. 정신건강(H09)

Hwang et al. (2022)에 따르면 자살 하루 전의 PM10 및 

PM2.5 농도는 실제 자살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M10 OR 1.19; 95% CI: 1.03-1.36, PM2.5 OR 
1.17, 95% CI 1.03-1.34). Kim et al. (2016)의 연구에 따르

면, 전국 PM2.5의 10 µg/m3 증가에 따른 주요 우울장애 위

험비는 1.59(95% CI: 1.02-2.49)로, 이 연관성은 만성 질

환을 갖고 있던 환자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Hong et al. (2014)의 연구에서 건강검진 전 일주일 간 대

기오염물질 노출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PM10과 NO2 노출은 우울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으나, O3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Cho et al. (2015)에 따르면 O3의 1 표준편차(약 10 
ppb) 증가 당 공황발작으로 인한 당일 응급실 방문이 

5.1%만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기온변동폭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변동폭을 다룬 보고서에서는, 계절 

내 월별 기온격차, 한달 동안의 기온격차, 하루 동안의 기

온격차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계부처합동 보고서인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

에 따르면, 2020년에는 6월에 이른 폭염이 나타나고 7월에

는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8월 중순 이후부터는 폭

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등 여름철 월별 기온변동폭이 매

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Concerned, 2021). 한편, 
「2021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는 2021년 1월과 10월에 

1973년 이후 가장 큰 한달 동안의 기온변동폭을 기록한 것

으로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월 중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과 높았던 날의 기온차는 19.7℃, 10월 중 기온차

는 16.2℃으로 나타났다(Ministry Concerned, 2022). 또한, 
기상청의 기후분석정보에 따르면 환절기에 해당하는 10월 

동안 일교차가 10℃ 이상인 일수는 2021년 18.6일, 2022년 

18.4일, 2023년 21일로, 이전 연도들에 비하여 2023년에 

일교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MA, 2023). 하지만 기

온변동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

우 제한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3개의 연구를 통해 기온변동폭이 심뇌혈관계 질환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Table 4).

2.3.1. 심뇌혈관계 질환(H06)

기온변동폭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교차

(DTR, Diurnal Temperature Range)를 활용한 것이 대부분

이었다. 서울지역 65세 이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Kim, 

Health outcome Impact assessment Reference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 Mortality risk for the ischemic heart disease
(Kim, Kim, et al., 

2015)

- Hospitalization for the heart failure (Lim et al., 2012)

- Mortality risk for non-external, cardiovascular disease, and respiratory diseases (Lee et al., 2017)

Table 4. Summary of research on health risks from increasing temperature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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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일교차가 1℃ 증가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은 남성에서 1.5%, 여성에서 

1.7% 증가하였으며,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남성에서 

1.6%, 여성에서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m et al.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교차범위가 1℃ 증가

할 시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 3.0% (95% CI: 1.4%-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다른 심혈관계 질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교차 뿐만 아니라 일평균 기온을 

분석 모델에서 함께 고려한 Lee et al. (20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에 대한 일평균 기온의 기여위험

분율은 15.65% (95% CI: 11.70%-18.97%), 일교차 10℃ 증

가의 기여위험분율은 0.9% (95% CI: 0.02%-1.73%)으로 

추정되었으며, 일평균 기온을 보정한 후에도 기온의 변동

폭이 독립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에 대한 일교차의 영향은 전체 

비사고 사망(0.8%)과 호흡기계 질환 사망(0.16%)에 대한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 기상재해

기상재해란 산불, 태풍, 홍수, 산사태, 가뭄 등 기상현상

이 원인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IPCC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면 폭염, 집중호우, 가뭄의 빈도

가 각각 4.1배, 1.5배, 2.0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IPCC, 2021).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 ~ 2018) 자연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 및 

약 20만 명의 이재민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에 따른 경제

적 손실은 3조 4천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태풍과 호

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규모의 87.7%에 달하여 기

상재해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런 기상재

해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외상 뿐 아니라 정신적인 후

유증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KDCA, 2022),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재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총 3개의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정신건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Table 5).

2.4.1. 정신건강(H07)

Graham et al. (2019)은 태풍이나 홍수 피해로 주택 피

해를 받은 사람들의 정신 장애 위험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5
배(95% CI: 1.08-2.07) 만큼 정신 장애와의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관성은 여성, 저연령, 좋지 않

은 건강 상태 및 음주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Fernandez et al. (2015)은 하천 유역의 폭우로 인한 홍수

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

하였으며, 정신 장애 종류에 따른 평가에서 PTSD의 경우 

홍수 전과 비교하여 홍수 피해 이후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난 이후 환경의 변화, 
경제적 피해, 대인관계의 변화는 지속적인 삶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2차 트라우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사회경제적 피해 또는 

국민 불안 및 심리적 피해에 대한 관리보다는, 주로 물질

적인 보상을 위한 구호 및 인프라 중심의 재난 관리 시스

템이 운영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7).

3. 요약 및 고찰

많은 연구들에서 기후변화 요인과 건강영향 간 관련성

을 제시하였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건강 부문 리스크는 

온열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신장질환,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정신건강, 감염성 질환 등 총 6가지 영역의 건강 결

과를 포함하였으며, 국내 보고서 7개와 그 외 국내 및 국

외 연구 7개로 총 14개의 연구에서 평가되었다(Bae et al., 
2015; Chae et al., 2017; Hong et al., 2017; KDCA, 2022; 
Kim et al., 2018, 2019; Kim, Lim, et al., 2015; Lee et al., 
2019; Lim, 2019; Lim et al., 2012; Park et al., 2016, 

Health outcome Impact assessment References

Mental health

- Morbidity for the mental disease among those with flood-and weather-damaged homes (Graham et al., 2019)

- Systemic mapping for flooding and mental health (Fernandez et al., 2015)

- Current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disasters relief systems (Kim et al., 2017)

Table 5. Summary of research on health risks from weather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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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on et al., 2014; Woo et al., 2019). 보고서 및 문헌 

검토 결과, 온열질환, 심뇌혈관 질환, 신장질환, 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는 폭염 혹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유의한 부

정적 건강영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폭염 혹은 기온상승에 

대한 건강 부문 리스크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연

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질환과 기온의 연관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Park et al., 
2016; Son et al., 2014), 아직 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는, Bae et al. (2015), Kim et al. (2019), Kim 
et al. (2015)의 연구에서 기온 상승이 정신질환 응급실 방

문, 자살 사망,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사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국내 

보고서 및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감염

성 질환이라는 하나의 범주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으

나, 향후에는 매개체 질환, 수인성 질환,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의 각 항목별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말

라리아, 장 감염질환 등 일부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부문 리스크의 경우 심뇌혈관

계 질환,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정신건강으로 총 3가지 

영역의 건강 결과를 포함하였으며, 국내 연구기관 보고서 

5개와 그 외 국내 및 국외 연구 8개로 총 13개의 연구에서 

평가되었다(Ahn et al., 2015; Baek et al., 2021; Cho et al., 
2015; Hong et al., 2014; Hwang et al., 2022; KDCA, 
2022; Kim et al., 2016, 2020, 2023; Kwon et al., 2021; 
Lee et al., 2022; Oh et al., 2023; Shin et al., 2023).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보고서에

서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PM10 및 PM2.5는 심뇌혈관계 질

환,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정신건강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3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그 결과 또한 연구마다 

또는 세부 질환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O3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기후변화와 관련된 O3의 변화가 건강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더불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관련 기후변화 리스크를 보다 정확

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을 거쳐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 및 접근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폭염 및 기온상승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리스크

와는 달리 기온변동폭이나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부문 리

스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온변동폭으로 인한 건강 부문 리스크의 경우 심뇌혈관

계 질환 총 1가지 영역에서의 건강 결과만을 포함하였는

데,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를 비롯한 국내 연

구기관 보고서에서는 해당 리스크가 다루어지지 않아 우

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 총 3개를 수집 및 정리하였다

(Kim, Kim, et al., 2015; Lee et al., 2017; Lim et al., 
2012). 모든 연구에서 일교차를 노출지표로 활용하였으

며, 연구 결과 심뇌혈관질환의 입원과 사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온변동폭’이라는 

용어는 여러 기간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건강영향을 평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일교차

를 사용하여 단기적인 기온 격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를 더 확장한다면, 한 달, 계절, 연도별 등 여러 기준에서 

기온변동폭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급격한 기온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부문 리스크 또한 유일하게 정신

건강 1가지 영역의 건강 결과만을 포함하였는데, 마찬가

지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를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 보고서에서는 기상재해에 따른 정신건강 영향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및 국외 논문 총 3개

를 수집 및 정리하였다(Fernandez et al., 2015; Graham et 
al., 2019; Kim et al., 2017). 그 결과, 폭풍이나 홍수로 경

험한 인구집단에서 PTSD 등 주요 정신 장애의 위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향후 기상재

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후에는 기상재해가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

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후변화 요인에 따른 건강 부문 리스크에 대하여 세부적

인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때, 적응대책 수립

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보고서 및 국내 연구

기관의 보고서의 현황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

나, 이로 인하여 여타 리뷰 및 메타 연구 결과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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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

였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기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건강 부문 리스크를 

기반으로 향후 수행되어야 할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미래 환경정책 수립의 근거로써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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